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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화학 울산공장 “상경투쟁 취소”
임금․단체협상에서 노조 9.49%에 회사 7.3% 주장 … 9차 교섭 진행

LG화학 울산․온산․청주․익산공장 노조와 회사의 임금․단체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.

5월11일부터 시작된 LG화학 4개 공장의 임금․단체협상은 6월30일 8차까지 이어지면서 주5일 근무제 도입

과 임금인상 안건으로 많은 진통을 겪어오다 노조가 제시한 31개 요구안 중 5-6개 항목과 기타 요구안을 제외

한 나머지 안건은 사실상 타결돼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.

노조는 주5일제 도입에 있어 연월차 휴일을 축소하는 선에서 현행유지를 고수하고 임금의 9.49% 인상을 요

구하고 있는 반면, 회사는 토요일 유급휴무에 월차폐지, 호봉승급 포함 임금 7.3% 인상까지 양보한 상태이다.

LG화학 노조는 당초 7월2일 서울 본사로 상경투쟁을 전개할 계획이었으나 대의원회를 통해 취소하고 7월1

일 실무교섭이 있은 후 7월2일 울산공장에서 예정된 9차 본교섭에서 어느 정도 타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“상경투쟁 취하로 더욱 가열된 현장 분위기 때문에 파업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고 있

다”고 밝혔다. <주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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